
6/16 3차 정규직화 소송단 <공개설명회>로 오세요
판결의 의미와 전망을 변호사에게 직접 듣고 질문하는 자리!

6월 16일 공개 설명회 개최, 6월 말까지 3차 소송단 모집

포스코가 분사업체 노동자의 정규직화 소송과 금속노조 가입을 막으려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합의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포스코가 정규직화를 막기 위해 협력업체 노동자 회유에 나서며 

문재인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작년 8월 17일 광주고등법원 승소 이후 10월에 2차 집단소송에 

이어 올해 대규모 3차 집단소송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2006년 포스코에서 분사한 

업체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과 집단소송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포스코는 분사업체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3년 안에 

포스코 동일 입사자 대비 85%까지 임금을 올려주기로 합의했다 합니다. 다른 분사업체도 금속노조 

가입 후 소송을 추진하자 포스코가 협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더 많은 것을 내줘야하기 때문에 포스코가 회유에 나서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켜만 보면서 커지는 차별을 감내해야 할까요?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정규직화 소송 추가 접수중!

일시 2017년 6월 16일(금) 오후 4시

장소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3층 다목적실 (광양시 중동 1658)

강사 권두섭 변호사

 (포스코 사내하청 정규직화 소송 담당변호사 중 1인)◀권두섭 변호사

물 들어올 때 노젓자!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6월 말까지 3차 정규직화 소송단을 모집합니다. 1, 2차 소송에 

총 60명이 참여했습니다. 작년 10월 2차 접수 이후에도 현대차, 기아차 등에서 정규직화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정규직화 집단소송에 참여할 때입니다. 노조는 승소를 자신합니다.

최근 분사업체의 임금 대폭 인상 사례로 보듯, 정규직 전환요구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만으로도 

노동조건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꼼수로 정규직화 소송을 막을 것이 아니라 1만 8천여명의 협력업체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출범에 맞춰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분사업체 정규직화 소송 막으려
원청 임금 85% 수준 인상 합의로 회유한 포스코



포스코 원하청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이유?

정규직,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연이은 정규직화 판결 승소,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축소 약속

행복하길 바란다면 금속노조에 가입합시다

포스코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포스코 패밀리임을 

강조합니다. 동료나 짝의 의미로 ‘외주파트너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처우에 있어서는 극심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원청에서 협력업체로 외주화된 업체들은 

원청직원 대비 70%선의 임금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격차가 벌어져 50%대 수준까지 떨어지자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외주화 

당시 임금보전 약속은 대표이사의 직인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분사업체가 아닌 협력업체는 이보다 더한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청 직원의 40% 남짓 받는 협력업체 S

사, P사의 노동자들은 결국 원청 포스코를 상대로 정규직화 소송에 나섰습니다. 2003년부터 이어진 권리 찾기는 바로 

포스코의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이로 인한 불만이 원인입니다. 

현재 28년 정도 일한 원청의 정규직 연봉은 1억 2천만원입니다. 협력업체에 다니는 자신의 연봉과 비교해 보십시오.

2010년 현대차의 대법원 판결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소송(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거의 대부분 노동자들이 승소하고 

있습니다. 비제조업인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소송에서는 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전원 정규직화를 약속했습니다. 

이후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요구를 하며 투쟁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 소송에서 졌거나 법적으로 가능성이 낮거나, 증거 확보 등이 어려워 소송을 진행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차별의 설움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떨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사용자들 또한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승소한 기업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노동자를 알아서 챙겨준 경우는 없습니다.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061) 762-2956소송참가 문의

010-8604-5533 | 010-5460-2955 | 010-4877-6670

이미 고등법원 승소 판결을 일궈낸 금속노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손을 내밀면 비정규직 차별에서 벗어나는 길이 가까워집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일터, 행복한 삶이 눈앞에 있습니다.

금속노조에 가입해 정규직화 소송에 나서는 것이 시작입니다.

금속노조의 문을 두드리세요!


